
 

아키타현: 외국인 관광객이 빠져드는 아키타의 농가민박 

 

 

 

 

 

 

 

 

 

 

 

 

 

 

 아키타현에는 대자연 속에서 다양한 농가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농가민박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맞이하는 이도 마치 가족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농가민박이 지금, 해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농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농가민박’은 체험학습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상품의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개했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농가민박’은 아키타의 여행상품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며, PR 포인트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농가민박에는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농가라고 해도 벼농사, 채소재배, 낙농, 화훼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모두 손님들이 기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묵었던 농가는 아침부터 
생마늘이 대량으로 나오거나,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거나, 소를 돌보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민박은 
그러한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박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렬한 개성 또한 농가민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농사일을 
돕게 하거나, 한 번에 다 먹지도 못할 만큼 가득 식사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도 숨어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안내한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피부로 느낀 외국인 관광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느끼게 하고자 새로운 손님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아키타현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키타현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 다양한 수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아키타현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농가민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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